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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조 영 희†                 정 남 운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면

화된 수치심을 거쳐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탐색

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였고, 이 중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1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3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분석 결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거쳐 분노통제에 영

향을 미치고,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애착불안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

면화된 수치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애착회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만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내면화된 수치심에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거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이점을 확인하였

고,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이

및 결과의 의의를 논의에 포함시켰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제언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 표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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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는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적응적인

감정이다(Lerner, 1985). 잘 통제된 분노를 적응

적인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가까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상처 받았으니, 나에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신호가 되어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보

호할 수 있다(Bilodeau, 2013). 적응적인 분노표

현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데(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3), 이

는 분노가 갈등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돕고, 

불안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Novaco, 1976). 이렇듯 우리가

느끼는 분노는 정상적인 정서이며, 다양한 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노를 잘 조절하여 사회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취하여 적응적으

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분노 범죄’라는 말이 생

겼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분노가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사회적으

로 큰 이슈가 되었던 윤일병 사건도 분노 조

절의 실패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MBN 

뉴스, 2015, 1, 23).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충동조절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최근 5년 동안 30% 이상 늘어나 2009

년 3720명에서 2013년에는 4934명까지 증가했

다(서울신문, 2015, 3, 13). 

  잘 통제되지 못한 채 터지듯 표현되는 분노

는 난폭한 말이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

는 등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파괴적인 힘은 자기 자신,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향하게 된다. 때문에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삶의 질에 전

반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를 부적응 적으로 표출하는 것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사

람들이 분노감 대신에 답답함이나 우울감, 무

기력감 혹은 신체적인 불편감 등을 먼저 호소

한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분노에 대해서 이야

기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저에는 큰 분노감

을 가지고 있으면서(서수균, 권석만, 2006; 이

훈진, 2000; 조현주 외, 2007) 표현하지 못한

채 억압하고 있을 뿐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많은 학자들이 분노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이들의 정의는 대

체로 Spielberger, Reheiser와 Sydeman(1995)의 정

의와 일치한다. Spielberger 등(1995)은 분노를

사소한 짜증, 약오름, 격분, 격노의 감정들과

과도한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가성으로

구성된 정서 상태라고 하였고, 분노표현방

식을 적응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통제(anger 

control)와 부적응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

(anger suppression), 분노표출(anger expression)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노통제는 감정적인

요인의 개입 없이 화가 난 상태를 인지적으

로 자각하고, 분노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

려고 노력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분노를

통제하여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을 해소

하기도 하며 건강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

(McCullough, Kuhn, Andrews, & Kaplan, 2003). 

분노억제는 분노 유발상황과 관련된 사고와

감정 자체를 억제하거나 부정하고 분노를 자

기 내부로 돌리는 표현방식이다. 이러한 분노

의 억제는 자기보고 상에는 낮은 수준의 분노

감을 보고하지만 생리학적인 검사나 심리검사

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의 지표상에서는 높은

수준의 분노를 나타내며, 임상적으로 공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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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 신체화장애, 자살 등과 같은 장애를 유

발할 수 있다(Beitman, 1992; Gispert, Wheeler, 

March, & Davis, 1985; Munhall, 1993). 분노표출

은 분노를 통제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직접적

으로 나타내는 표현방식이다(Muris, Meesters, & 

Gobel, 2002; Spielberger et al., 1985; Spielberger 

et al., 1995). 분노표출도 심혈관계 질환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며, 표출 이후에 자신에 대

해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는 등 신체

및 정신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Hahn, Lee, & Chon, 1996). 때문에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으로 분

류되며, 분노통제는 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으

로 분류된다. 지금까지의 분노표현방식에 대

한 연구는 인지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주

를 이루었다(서수균, 2004; 서수균, 2007; 이근

배, 조현춘, 2011; 조현춘, 이근배, 2007; Smith 

& Lazarus, 1990). 그러나 최근에는 성인의 충

동 통제나 감정 조절 등 정서 영역의 문제 또

한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어(홍창희, 

2003), 인지적 변인과 더불어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개인이 내

면화하여 경험하고 있는 수치심이 있다. 수치

심은 자신이 부족하고 결핍되었으며, 부적절

하고, 무력하고, 작다고 느끼는 고통스러운 정

서이다(Tangney, 1990; Tangney, 1991; Tangney, 

1995; Tangney, 1996;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이러한 수치심이 자신과 타인

과의 관계 경험 속에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면화된 수치심이며(이인숙, 

최해림, 2005), 분노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치심이 우울, 적대

감, 분노, 적개심, 복수심, 짜증, 타인을 비난

하는 경향성, 자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

움, 복종적 행동 등 각종 정신 병리적인 지표

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Harder & Lewis, 

1987; Kaufman, 1996; Tangney, 1995; Williams, 

1993), 주로 우울과 분노, 노여움(rage)등으로

대체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Lewis, 

1971; Retzinger, 1991). 

  수치심은 애착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내면

화된 수치심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요 애

착 대상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면

화된 수치심이 높은 사람들은 과거 아동기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로부터 잘못한 행동

에 대한 훈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

한 혐오나 조건적인 수용을 받고, 애정을 철

회당하는 경험을 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비난, 

공격, 무시하는 양육 태도는 수치심과 관련이

높다(Claesson & Sohlberg, 2002; Gilbert, Allan, & 

Goss, 1996; Gramzow & Tangney, 1992; Tangney 

& Dearing, 2004). 애착이란 어린 아이가 자신

의 주된 양육자와 가까이 있음으로써 안정감

을 느끼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서적인

결속이며, 성장하면서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이다(Ainsworth, 

1989; Alessandri & Lewis, 1993; Bowlby, 1969). 

성인의 애착도 어린 아이의 애착처럼 친밀

한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이며, 신체 및 심리

적 안정을 제공해주는 특정한 사람과의 관

계를 유지하려는 안정적인 경향이다(Berman 

& Sperling, 1994). 애착의 분류와 관련되어 많

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애착을 크게 두 개의 차

원인 불안(anxiety)과 회피(avoidance)로 분류했

다. 애착불안은 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 또

는 버림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을 의미하며, 회피는 친밀함에 대한 불편함을

의미한다(Brennan et al., 1998; Mikulinc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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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ver, 2007). 애착 유형과 수치심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불안정애착 유형은

수치심과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Magai, Distel, & Liker, 1995), 특히 불안정애착

유형 중 회피-두려움형과 불안-몰입형 애착이

수치심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주, 이정윤, 2011; Lopez et al., 1997). 

선행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애착회피가 높

은 사람들은 불안정 애착임에도 불구하고 내

면화된 수치심과의 정적인 상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인애착과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수치심, 우울, 외로움의 관

계를 살펴본 Wei, Shaffer, Young과 Zakalik(2005)

의 연구에서도 애착불안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수치심, 우울,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회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만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칠 뿐, 수치심, 우울, 외로움에는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달리 애착회피

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어 부정적인

사건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숨기고 혼자 처리

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한데(Wallin, 2010),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결

과는 이러한 애착회피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애착회피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기본 심리적 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는 자

기 결정 이론의 네 가지 이론 중 하나인 기본

욕구 이론(basic needs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

는 개념이다(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이 이론에서 말하는 기본 심리적 욕구

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

소로(Ryan & Deci, 2000), 자율성, 유능감, 관계

성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자율성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 자발성, 

주체성을 가진다는 주관적인 느낌이다.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받거나 강요된 행동이

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원인

의 주체가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것이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며 자기에게 중

요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유능감은 개인이 획득

한 기술이나 역량 자체라기보다 자신이 환경

과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의

자각, 즉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에 대한 주관

적인 느낌이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으로,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신뢰로우며, 존경받고, 돌봄 받

는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Deci & Ryan, 

2000; Deci & Ryan, 2008; Ryan, Stiller, & Lynch, 

1994). 이러한 기본 심리적 욕구의 세 가지 하

위 요인은 중요한 대상과 안정적인 애착관계

를 형성하였을 때 각각의 만족 정도가 높아진

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애착 대

상을 통해서 세 가지 욕구의 만족도가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고(La Guardia et al., 2000), 개

인의 애착 차원에 따라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만족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이혜수, 이

희경, 2011; 조영미, 이희경, 2013; 조화진, 서

영석, 2011). 이러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분노 표현과도 관계가 있다. Vansteenkiste와

Ryan(2013)의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욕구 만

족과, 그 욕구를 지지 하는 사회적 환경은 인

간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개인의 욕구가 충족

되지 못하는 경험들은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

키고, 경직된 행동 패턴을 강화시키며, 반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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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저항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알 수 있다. 국

내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기본 심리적 욕

구 만족과 우울이 부적 상관에 있음을 알 수

있고(최희철, 정민선, 장지영, 김지현, 2011), 

우울이 분노와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 연

구들(서수균, 권석만, 2006; 이훈진, 2000; 조현

주 외, 2007)을 고려하면 기본 심리적 욕구 만

족과 분노와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노 표현 방식을 예

측할 수 있는 성인의 두 애착 차원인 애착불

안 및 애착회피, 내면화된 수치심, 기본 심리

적 욕구 만족을 변인으로 하여 분노 표현 방

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애착불안, 애착회피 수준이 높

을수록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낮고, 내면

화된 수치심은 높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

며, 낮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으로 인해 적

응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통제 정도는 낮고, 

부적응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와 분노표

출 정도는 높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러

한 가정을 통해 그림 1에 경쟁모형을 제시하

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미치는 경로

를 포함시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

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애착회피가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특징이 있어 내면화된 수치

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구모형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

을 주는 경로를 포함시킴으로써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분노표현방식에 어떠한 경로를 통

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13년 11월 말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만 59세까지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

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의를

통과한 자기보고식 설문지 총 400부를 배포하

여 38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10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374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자는

139명(37.2%), 여자는 235명(62.8%)이었고, 미혼

은 99명(26.5%), 기혼은 275명(73.5%)이었다. 직

업이 있는 참여자가 278명(74.3%), 직업이 없

는 참여자가 96명(25.7%)이었다.

   

그림 1. 경쟁모형과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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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성인애착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친밀관계경험

검사 개정판(ECR-Revised: ECR-R)을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Fraley, Waller, & Brennan(2000)이

개정한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 ECR)를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36개의 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애착의 개인차를 불안

(anxiety)과 회피(avoidance)의 두 가지 차원으로

측정한다. 애착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은 총 18

문항으로 의존성 또는 친밀감에 대한 불편함

및 두려움을 측정하며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

을까봐 걱정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애

착회피를 측정하는 18문항은 거절과 포기, 몰

입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며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

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

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평점 척도로 평가 되며, 점수의 총합이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특성을 많이 보이는 것

으로, 애착이 불안정하게 형성되었음을 의미

한다. Fraley 등(2000)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1, 애착회피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가 .94였고, 김성현

(2004)의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애착회피의 각

각의 내적 합치도가 .89, .85였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는 애착불안이 .90, 애착회피가

.86, 전체가 .89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대인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소영, 신희천(2009)이

개발한 부모-자녀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

족 척도(BPNS in Parent-Child Relationships)를 확

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대인관계 기본 심

리적 욕구 만족 척도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소은희, 2009). 본 척도는 자율성, 유능감, 관

계성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자

율성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나에게 결정권이

있으며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내 영역이

유지된다고 느껴진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유능감 측정 문항에는 ‘내가 매우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진다.’ ‘무엇이든 잘 할

것 같은 자신감이 느껴진다.’ 등의 문항이 포

함된다. 관계성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사랑 받

고 관심 받는다고 느껴진다.’ ‘가깝고 친밀하

다고 느껴진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

며, 대인관계에서 각각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

되는지 측정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로 평

가되며, 각 하위요인 당 점수는 8-42점으로 점

수가 높을수록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높음

을 의미한다. 소은희(2009)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전체 문항이 .94, 자율성이 .84, 유능

감이 .92, 관계성이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자율성이 .89, 유능감

이 .93, 관계성이 .94로 나타났고, 전체는 .95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기 위해 Cook 

(1988)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를 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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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과 최해림(2005)이 타당화한 것(Internalized 

Shame Scale: ISS)을 사용하였다. 내면화된 수치

심 척도는 수치심을 측정하는 24문항과 6개

문항의 자존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존

감 6문항은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이인숙, 최

해림(2005)은 Cook(1988)의 내면화된 수치심 척

도를 요인분석 한 후 4개의 요인 구조를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각 부적절감, 공허감, 

자기처벌, 실수 불안의 4가지 하위 영역을 제

시하였다. 부적절감에는 ‘나는 스스로 꽤 괜찮

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는 어쩐지 내쳐진

느낌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공허감에는

‘내 안에는 내가 채울 수 없는 고통스러운 괴

리가 있다.’ ‘나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낀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자기처벌에는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만 늘 부족함을 볼 뿐

이다.’ ‘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마음속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압도되고 만다.’ 등

의 문항이 포함되며, 실수 불안에는 ‘다른 사

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하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결점이 드러나는 것이 나는 아주

무섭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전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0)’에서 ‘매우 그렇다(5)’까

지 5점 척도로 평가하며, 자존감 문항을 제외

한 24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합치도

가 Cook(1988)의 연구에서는 임상집단이 .96, 

비 임상 집단이 .95였으며, 이인숙과 최해림

(2005)의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부적절감 .87, 공허감 .86, 자기

처벌 .75 실수 불안 .59로 나타났으며, 이 중

실수 불안의 내적 합치도가 .59로 낮게 나타

나 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분노표현방식

  분노표현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노표현척

도 한국판(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STAXI-K)을 사용하였다. 본 척

도는 Spielberger, Reheiser와 Sydeman(1995)이 개

발한 것을 한덕웅, 전겸구, 이장호(1997)가 한

국판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으로, 분노경

험 및 분노표현과 관련된 척도를 통합하여 구

성한 질문지이다. 척도는 크게 분노경험과 분

노표현으로 구분되며, 분노경험은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분노의 강도가 변하는 상태분노

(10문항)와 상황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의 분노유발 성향인

특성분노(10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표현

은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통제

(8문항)를 측정하는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상황과 관련된 분노경험은

측정하지 않으므로 분노경험척도는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분노표출에는 ‘나는 소리를 지른

다.’ ‘나는 문을 쾅 닫아버리는 식의 행동을

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고, 분노억제에는

‘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뚱해지거나

토라진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며, 분노통제에

는 ‘나는 냉정을 유지한다.’ ‘나는 화가 나더

라도 침착하게 자제할 수 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전체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한다. 

한덕웅 등(1997)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분노표출 .67, 분노억제 .67, 분노통제 .82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분노통제 .82, 분노

억제 .82, 분노표출 .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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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

고,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후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애착회피, 

애착불안,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통제, 분노억제, 분노표출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모형 검증

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 모형과 경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

도를 확인하였다. 셋째, 채택된 모형 내에 포

함된 개별 경로들의 유의성과 매개효과에 해

당하는 간접효과들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간접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

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AMOS 프로

그램의 경우에는 개별 간접효과를 구분해 내

기 위해서 모형 내 제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Phantom 변수를 활용해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 값을 추정하여(배병렬, 2011) 분석에 사

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 상관계수는 표 1에 제

시하였다. 모든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미만으로 나타나 본 연구

에서 사용된 변인 모두가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시켜

(Hong, Malik, & Lee, 2003), 구조방정식모형 검

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계수를

결과를 살펴보면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기

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고, 

내면화된 수치심과는 정적상관, 적응적 분노

표현방식인 분노통제와는 부적상관, 부적응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는 정

적상관을 보였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과는 부적 상관, 분노통제와

는 정적상관,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통

제와는 부적상관,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

서, Anderson과 Gerbing(1998)의 제안에 따라 측

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측정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

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단일 하위 요인으로 이

루어진 척도의 문항들을 묶어 문항꾸러미를

만들었다. 단일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진 척도

의 각각의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할 경우

추정 오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변인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각 문항들의 요

인부하량을 산출한 후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간의 합이 비슷해지도록 묶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7개의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을 검증

하는데 총 24개의 측정변인이 선택되었다. 측

정 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적합도 해석을 위해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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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RMSEA의 경우 .06 이하이면

매우 좋은 것으로 해석하며, .06∼.08 사이이면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본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RMSEA .067, TLI는 .899, CFI

는 .915로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기

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

쳐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기

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그

리고 경쟁모형은 연구모형에 포함된 기본 심

　 　χ2 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618.770 231 .899 .915 .067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 분노표현방식

　 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부적절감 자기처벌 공허 분노통제 분노억제 분노표출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24** 1

3 -.35** -.45** 1

4 -.22** -.43** .64** 1

5 -.37** -.52** .68** .68** 1

6 .59** .31** -.45** -.38** -.47** 1

7 .47** .24** -.35** -.26** -.37** .70** 1

8 .52** .28** -.36** -.29** -.40** .73** .77** 1

9 -.21** -.20** .32** .33** .32** -.15** -.10 -.14** 1

10 .38** .30** -.20** -.19** -.33** .51** .49** .49** -.08 1

11 .29** .16** -.08 -.02 -.24** .38** .35** .38** -.30** .53** 1

평균  6.64 68.32  28.20  25.69  27.13  7.17  9.36  8.97 14.75 15.83 15.25

표준편차 15.03 14.38 　6.64 　7.19 　6.88 　5.43  3.21  3.72 3.14 4.21 3.76

왜도 .52 .01 -.19 .04 .03 .90  1.03 .93 .59 .75 .97

첨도 .26 .15 -.30 -.04 -.38 .61 .73 .24 .21 .97 1.94

**p<.01

표. 1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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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욕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시켜 설정하였다. 이후 이

들 모형들 간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36)=600.800, p<.001, CFI= 

.919, TLI=.905, RMSEA=.065로 나타났으며, 경

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237)=606.041, 

p<.001, CFI=.915, TLI=.901, RMSEA=.066으로

나타났다.  두 모형의 차이 검증 결과, ⊿χ2= 

17.064로 연구 모형이 경쟁 모형에 비해 더 나

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는 그림 2에 제시하

였고,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는 표 4

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각 모수추정치

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애착불안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으로 가

는 직접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며(β=-.266, 

p<.001), 애착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

는 직접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β=.522, p<.001). 이는 애착불안이 높을

수록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는 낮아지고

　χ2 DF ⊿df ⊿χ2 CFI TLI RMSEA

연구모형 600.800*** 236 .919 .905 .065

경쟁모형 617.864*** 237 1 17.064 .915 .901 .066

***p<.001

표 3.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차이 검증

그림 2.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오차항 생략)



조영희․정남운 / 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 179 -

내면화된 수치심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애착

회피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고(β=-.514, p<.001),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

가 낮아짐을 의미하며, 애착회피는 내면화된

수치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분노통제

로 가는 직접경로는 정적으로 유의미하며(β

=-.535, p<.001),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내

면화된 수치심으로 가는 직접경로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β=-.277, p<.001). 

이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가 높아지면

분노통제도 높아지고,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가 낮아지면 내면화된 수치심은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분석

  연구모형에 설정된 각 경로의 간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를 실시하였다. 

이 방식은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신뢰구간을

통해 효과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Bootstrapped 95% 

Confidence Interval) 내에 효과 없음을 의미하는

“0”이 포함되지 않을 때, 추정된 간접효과가

한 방향으로(정적 또는 부적) 유의미함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MOS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별 간접효과를 구분해내기 위해

모형 내 제약이 필요하므로, Phantom변수를

활용해 각 간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값(점추

정치와 표준오차, 신뢰구간의 하한계와 상한

계 값)을 추정하였다(배병렬, 2011; 홍세희, 

2013). 추정된 비표준화 간접효과의 점추정치

B S.E. β t

애착불안 → 기본심리욕구  -.299 .061 -.266 -4.874***

애착불안 → 내면화된수치심   .358 .039  .522  9.288***

애착회피 → 기본심리욕구  -.636 .074 -.514 -8.607***

애착회피 → 내면화된수치심   .036 .046  .048 .783

기본심리욕구 → 내면화된수치심  -.169 .041 -.277 -4.165***

기본심리욕구 → 분노통제   .099 .014  .535  6.850***

기본심리욕구 → 분노억제  -.003 .011 -.017 -.265

기본심리욕구 → 분노표출   .012 .011  .081 1.139

내면화된수치심 → 분노통제   .033 .021  .109 1.581

내면화된수치심 → 분노억제   .182 .022  .657   8.151***

내면화된수치심 → 분노표출   .135 .019  .550   7.001***

* p<.05; ** p<.01; *** p<.001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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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표준오차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애착회피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간

접효과는 다음과 같다. 애착회피가 기본 심리

적 욕구 만족을 거쳐 분노통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B=-.063, 

95% 신뢰구간=-.087∼-.046), 애착회피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에 순차적

으로 영향을 미쳐서, 분노 억제(B=.020, 95% 

신뢰구간=.007∼.037)와 분노표출(B=.015, 95% 

신뢰구간=.006∼.027)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회피

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분노 표현 방식

에 미치는 경로는 전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애착불안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거쳐

분노통제로 가는 경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고(B=.030, 95% 신뢰구간=-.047∼-.017), 

애착불안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거쳐 분

간접효과 경로 간접효과 SE

Bootstrapped

BC 95% CI

Lower Upper

1 애착회피→기본심리욕구→분노통제   -.063*** .010 -.087 -.046

2 애착회피→기본심리욕구→분노억제 .002 .009 -.015 .021

3 애착회피→기본심리욕구→분노표출 -.008 .008 -.025 .007

4 애착회피→내면화된수치심→분노통제 .001 .003 -.002 .010

5 애착회피→내면화된수치심→분노억제 .007 .012 -.014 .031

6 애착회피→내면화된수치심→분노표출 .005 .009 -.009 .025

7 애착불안→기본심리욕구→분노통제   .030*** .008 -.047 -.017

8 애착불안→기본심리욕구→분노억제 .001 .004 -.007 .011

9 애착불안→기본심리욕구→분노표출 -.004 .004 -.014 .003

10 애착불안→내면화된수치심→분노통제 .012 .008 -.004 .029

11 애착불안→내면화된수치심→분노억제   065*** .011 .044 .089

12 애착불안→내면화된수치심→분노표출   048***  .010 .031 .071

13 애착회피→기본심리욕구→내면화된수치심→분노통제 .004  .003 .000 .013

14 애착회피→기본심리욕구→내면화된수치심→분노억제  .020**  .007 .007 .037

15 애착회피→기본심리욕구→내면화된수치심→분노표출  .015**  .005 .006 .027

16 애착불안→기본심리욕구→내면화된수치심→분노통제 .002  .002 .000 .006

17 애착불안→기본심리욕구→내면화된수치심→분노억제  .009**  .003 .004 .018

18 애착불안→기본심리욕구→내면화된수치심→분노표출  .007**  .002 .003 .013

주. Bootstrap 절차는 2000번 실시함.  CI=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표 5. 추정된 비표준화 간접효과의 점추정치와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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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억제 및 분노표출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착불안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거쳐 분노억제(B=.065, 

95% 신뢰구간=.044∼.089) 및 분노표출(B= 

.048, 95% 신뢰구간=.031∼.071)로 가는 경로

와, 애착불안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

면화된 수치심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분노억제

(B=.009, 95% 신뢰구간=.004∼.018)와 분노표

출(B=.007, 95% 신뢰구간=.003∼.013)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

과 애착회피,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

된 수치심이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고,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애착불안, 애착회

피는 적응적 분노표현방식인 분노통제와는 부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부적응적인

분노표현방식인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는 정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분노를 통제하여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분노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거나 분노

감정을 내적으로 억압한다는 의미로, 기존의

결과를 일부(김현주, 이정윤, 2011; 전혜경, 

2014; 주선영, 2013; Muris, Meesters, Morren, & 

Moorman, 2004)지지하는 것이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

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이혜수, 이희경, 2011; 

조영미, 이희경, 2013; 조화진, 서영석, 2011; 

Wei et al., 2005)에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

록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정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내면화된

수치심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

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김남연, 양난미, 

2012; 김현주, 이정윤, 2011; 이연규, 최한나, 

2013; 이인숙, 최해림, 2005; Lopez et al., 1997; 

Lutwak, Panish, Ferrari, & Razzino, 2001; Magai 

et al., 1995)을 지지하는 것으로, 애착이 불안

정할수록 타인과의 관계 경험 속에서 지속적

으로 수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분노통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과는 부

적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Wei 등

(200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기본 심리

적 욕구 만족도가 높을수록 분노 감정을 알아

차리고 가라앉혀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분노를 억누르며 참거나 폭발

적이고 공격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의미

이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내면화된 수

치심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내면화

된 수치심은 분노통제와는 부적상관, 분노억

제 및 분노표출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김현주, 이정윤, 

2011; 최임정, 심혜숙, 2010; Jakupcak, Tull, & 

Roemer, 2005)을 지지하는 결과로, 기본 심리적

욕구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욕구임을 고

려할 때,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

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키우게 되

며 지속적인 욕구의 좌절이 내적인 수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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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연구모형의 각 경로들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애착불안을 살펴보면, 

애착불안과 분노통제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고, 애착불안과 분노억제, 분노표출의 관계에

서는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 애착불안과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 사이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면화된 수치심이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 불안 수준이 높으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내면화된 수치심은 높아져 분노 감정을

내적으로 억압하거나, 외부로 표출해 버리며, 

애착 불안 수준이 낮으면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도가 높아져 분노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애착회피와 분노통제의 관계에서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착회피와 분노억

제 및 분노표출과의 관계에서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만 유의하게 나타나 두 변인

이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회피는 애착불안과 달리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다. 애착회피 수준이 낮으면 기본 심리적 욕

구 만족도가 높아져 분노를 통제하여 표현할

수 있지만, 애착회피 수준이 높으면 기본 심

리적 욕구 만족도가 낮아지고, 낮아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으로 인해 내면화된 수치심

이 높아져 분노를 억제하거나, 표출한다는 의

미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과 애착회

피가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경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애착회피의 특징이 반

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애착회피가 높은 사

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타인에게 의존

하는 것을 불편해 하며(Brennan et al., 1998; 

Collins & Read, 1990),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Feeney & Noller, 

1990). 국내 연구의 결과를 살펴봐도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경우 경험적 회피를 더 많이 하

고, 자기 개방은 적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영미, 이희경, 201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필수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더

불어 높은 수준의 수치심을 유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넷째,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분노통제

에만 영향을 주고 내면화된 수치심은 분노억

제 및 분노표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분노, 내면화된 수치심이 가지는 특성

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이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동기는 높아지기 때문에(조화진, 서영석, 2011; 

한소영, 신희천, 2009; Deci & Vansteenkiste, 

2004; Van den Broeck., Vansteenkiste, De Witte, 

& Lens, 2008), 적응적이고 건강한 자기주장이

라 할 수 있는 분노를 잘 통제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수치심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을 철수시키고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므로(김민경, 현명호, 2013; 이지연, 

2008),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강력한 자기주장

인 분노통제와는 연관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수치심을 가지고 사회적 상황에서 철수되어

있을수록 분노는 억제되거나 정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표출되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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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를 통해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이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면화된 수

치심의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이렇게

확인된 주요결과들을 상담 실제에 적용함으로

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분노를 적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을 상담 장면에서 자

주 만나게 되지만, 경험한 정서들과 접촉하도

록 돕는 일은 쉽지 않다. 선행연구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분노는 개인

의 수치심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심리적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내담자가 자신의 수치심과 만나는 것은 두려

워 피하고 싶은 일일 것이며, 오히려 저항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

를 피하고 억압하는 특징이 뚜렷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의 경우는 더 강한 저항

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차이

를 고려하여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

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충족시키고

싶었던 욕구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내담자가 이러한

욕구들을 충분히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

하여 욕구를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

키고자 하는 것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좌절된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공감적 수용이 필요할 것

이다. 이러한 상담과정 자체가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 하나인 관계성을 충족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 상담 과정에

서 내담자의 사소하고 작은 성공 경험들에도

주목하여, 내담자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 또한 내담자의 유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유능감은 실제로 수행을 잘 한

다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가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담자는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내담

자들의 작은 강점들까지도 찾아내어 지지하고, 

내담자가 주목하지 못하는 강점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하도

록 격려하고 그 과정을 지지함으로써 내담자

의 유능감을 높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율

성도 타인의 결정은 모두 배척하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하

는 느낌이다. 비록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사

회적인 환경에 의해 주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신이 행동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경험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행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도와 내담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관계성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

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서

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의 느낌이다. 때문에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

고 공감을 받는 시간들이 쌓여 내담자가 상담

장면 밖에서도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지지받고,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내담자의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이렇게 욕구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부적절감은 낮아져 분노 감정을 통제

하여 외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관계 속에

서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성인애착과

분노표현방식의 관계 속에,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면화된 수치심과의 관계를 포함시킨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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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차원에 따른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내

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였다. 둘째, 애착회피와 내면화된 수

치심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담

장면에서 만나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성인

들의 경우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면화된

수치심에 대한 접근을 피하고,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에 대한 접근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

존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기본 심리적 욕

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기본 심리적 욕

구 만족은 내면화된 수치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심리적 욕

구 만족이 내면화된 수치심을 낮출 수 있는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애착불안 및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은 성인들의 내면화된 수치심

을 다루는데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서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분노통제, 분노억

제, 분노표출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경로를

확인하였고, 분노 표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인들을 위해 상담 및 심리 치료 장면에서

기본 심리적 욕구와, 내면화된 수치심을 다루

는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

기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

으며, 남녀 비율 또한 동등하지 않아서 일반

화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를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

인들을 연구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남녀

의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

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응

답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이 성인

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자료들에는 왜곡된 응답이 포함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통제의 한계가 있

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과 분노통

제가 약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면화된 수치심의 하위 요인인 부

적절감과 공허도 분노통제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

과와는 다른 결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가 분노표출과 분노억제에 영향을 주었는

데 이는 기존 연구결과의 일부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애착의 두 차원

이 분노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

미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

수들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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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dult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nd Internalized Shame on Anger Expression Modes

Young Hee Cho                       Nam Woon Ch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styles,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BPNS) and internalized shame (IS) on three types of anger expression modes (control, 

suppression and expression). 374 stud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 Seoul and Gyeonggi areas. The 

primary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both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ffect anger control through BPNS and anger-in and anger-out through IS.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ttachment anxiety directly affects BPNS and IS 

while attachment avoidance directly affects BPNS alone and indirectly affects IS through BPNS. Third, 

through thes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difference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was confirmed and BPNS was also identifi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affect anger expression mode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ternalized shame, Anger expression modes.


